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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사공동, 상생나눔 활동 전개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9월 11일(수)부터 이틀간 강북지방본부와 서부지방본부 등 수도권 지역순회에 나섰다. ��이날 추석명절을 앞두고 파주지부, 고양지부를 차례로 방문한 김인관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안 및 집행부의 향후 주요활동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.��위원장은 “노동조합의 가장 큰 사업인 단체교섭은 끝났으나 일상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근로환경을 꾸준히 살피겠다”고 약속한 뒤 “앞으로도 KT 노동조합의 모든 사업은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할 것”을 거듭 강조했다.


�또한 즉석에서 수렴된 조합원의 건의사항도 하나 하나 답변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. 한편 위원장의 이 같은 밀착행보는 내일인 12일(목) 구로, 금천, 안양지부 순회로 이어질 계획이다.���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11일(수), 광주시 소재 고려인 마을을 찾아 난민아동가정 200명 에게 생필품 희망박스를 전달했다. ��이날 고려인 마을을 찾은 노동조합 황윤구 조직처장은 “전쟁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피난 온 고려인 동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부분”이라고 말한 뒤 “특히 아이들은 기본적인 신체적, 정서적 보살핌이 절실 한 만큼 이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다”고 밝혔다. ��KT노사는 그간 고려인 난민아동가정 외에도 다문화가정, 장애인, 진폐증 입원환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왔으며, 이번 활동은 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풍성 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. 지원물품은 대상자를 사전 확인하여 맞춤형 생필품으로 지원 했으며 기관 방문을 통해 전달했다.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




김인관 위원장 수도권 현장순회 �“조합원들의 고충 듣기 위해 수시로 현장 찾겠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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